
335

초등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력 형성 수준 비교

이 종 섭 유 미 현

매탄중학교 아주대학교

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력 형성 수준을 조사하고 일

반 학생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 79명과 초등

학교 일반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력 검사(GALT)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논리적 

사고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인지발달 수준 분포를 비교한 결과 초등 영재 학생

은 일반 학생에 비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로써 영재는 일반 학생에 비해 인지발달이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 영재 학생의 학년에 따라서 논리적 사고력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5). 5학년 영재에 비해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형식적 조작

기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도 34% 높았다. 논리적 사고력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보존논리와 상

관논리를 제외한 4개의 논리에서 6학년 영재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6학년 

모두 조합논리의 형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관논리 형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셋째, 영재의 

성별에 따른 논리적 사고력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형식적 조작기

에 도달한 비율은 영재 남학생이 높았으나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비율도 영재 남학생

이 높았다. 논리적 사고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상관논리에서는 영재 여학생이 영재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제어: 초등 영재, 일반 학생, 인지발달, 논리적 사고력 형성 수준, 형식적 조작, 성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영재의 특성은 영재를 판

별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지능지수(IQ)를 근거로 영재를 판별하기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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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다양한 판별 준거를 사용하여 영재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영재 판별에 활용되는 인

지적 측면의 특성으로는 지능지수, 특정 분야의 높은 성취도, 논리적 사고력 등이 있다(이항

로, 2011). 영재로 판별된 아동의 인지와 사고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여러 

영재교육 연구 분야 중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윤초희, 김홍원, 2004). 일반 학생의 인지발

달 수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영재의 인지발달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형성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영재 아동의 우수한 인지 발달

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기대가 작용했거나 전반적인 인지발달 연구에서 영재가 특별한 관심

이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윤초희, 김홍원, 2004). 
Piaget(1952)는 아동의 보편적인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발달이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쳐 발달한다는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하였다. Piaget와 

Inhelder(1958)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논

리적 사고의 유형을 보존논리, 비례논리, 조합논리, 확률논리, 상관논리, 변인통제논리로 제

시하였다. 각 인지발달 단계별로 논리적 사고 습득 정도가 다르므로 논리적 사고 습득 여부

는 인지발달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인지 발달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

의 특징은 논리적 사고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

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사물 없이도 추상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즉 가능한 모든 논리적 형식을 조작할 수 있다(이정석, 1998).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이 영역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발달 단계 이론이므로 최근의 연구 

동향에 통찰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지 발달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

작용인 조절과 동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Piaget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인지발달을 돕는 인지가속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Adey et al., 
2001). 

Karplus(1977)는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발달을 표현함에 있어서 Piaget가 제시한 논리적 사

고 유형을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용하다고 하였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은 탐구 과

정과 사고력 발달 과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과학영재 프로그램 개발시 필수적으

로 포함되는 과학 탐구 과정의 수준이 영재학생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Piaget(1952)는 인지적 발달의 네 단계 순서는 변화가 없으나 각 단계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는 감각동작기와 전조작기는 보통 7~8세 이전에 완성

되며, 중, 고등학생 연령이 되면 대부분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 중에도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승옥, 1989; 김용미, 1997; 김희영, 1990; 박민숙, 1994; 
이영미, 1991; 천혜정, 2009).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이 그들이 배우는 내용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수준과 일치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권재술, 
최병순, 허명, 1987). 따라서 영재교육에서도 영재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고력 수준이 영재 

학생들의 실제 인지발달 수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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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의 인지발달과 관련한 두 가지 견해는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인지발달이 빠르다고 믿

는 견해(Carter & Ormrod, 1982; Keating, 1975)와 인지발달 단계간 전이는 영재아와 일반아

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단계내에서의 전이는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빠르다고 믿는 

견해(Brown, 1978; Roberts, 1981)로 구분된다. Roberts(1981)는 종단연구를 통해 영재아와 

일반아가 비슷한 시기에 인지발달 단계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영재들의 경우 일단 학습한 개

념은 영역을 초월해 일반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영재의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김영민, 이성이

(2001), 윤초희, 김홍원(2004), 이항로(2011)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김영민과 이성이(2001)
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과학우수아의 54.3%만이 논리적 사고력이 형성 단계에 있었다고 

한다. 논리적 사고력 영역 중 보존 논리와 조합 논리, 비례 논리는 비교적 70% 이상 형성되

어 있었으나 확률 논리 형성 비율은 20%에 불과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초희, 김
홍원(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지적 우수아의 경우, 13.9%가 형식적 사고기에 도

달하였으며 지적 조숙아의 경우 30.2%가 형식적 사고기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
학교 2학년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이항로(2011)의 연구에서는 94.7%의 과학영재가 형식적 

조작기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재들의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력 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적 영역의 목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며, 고등 탐구기능을 계발하

여 이를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구자억 외, 1999; 2000). 즉, 영재교육 프로그

램은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추상적, 형식적, 고차원

적 사고를 요하는 것으로 영재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사

고 단계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지발달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 학습 지도는 영재 학생과 지

도교사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명재, 2010). 비록 영재 학생들이 일반 학생보

다 인지발달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의 형성이 우수하므로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 영재의 경우 중등 영재와는 달리 논리적 사고력의 형성 

여부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가 필요하다.
영재의 성별에 따른 인지적 ․ 정의적 특성을 연구한 김은정(2007)에 의하면 몇 가지 인지

적 ․ 정의적 특성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한다. 영재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논리적 사고력

의 성차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논리적 사고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각각 혼재되어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 및 논리적 사고력 형성 비교 연구(Douglas & Wong, 1977; Keating & 
Schaeffer, 1975; Leskow & Smock, 1970; Linn & Swiney, 1981; Maccoby & Jacklin, 1974; 
Mwamwenda, 1993)는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는 편이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권재술 외, 1987; 한종하, 1982). 특히 국내에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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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별에 따라 논리적 사고력에 차이가 있다는 외국 연구 결과(Douglas & Wong, 
1977; Keating & Schaeffer, 1975; Leskow & Smock, 1970)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Maccoby & Jacklin, 1974; Mwamwenda, 1993)로 각각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성별

에 따른 논리적 사고력 비교 연구(권재술 외, 1987; 최영준, 이원식, 최병순, 1985; 한종하, 
1982)에서는 대부분 남학생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약 

30~4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현재 학생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 영재 학생의 각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 영재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 및 각 논리적 사고 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 영재학생 79명, 초등학교 일반 

학생 114명이다. 초등 영재학생의 경우 주로 수학 또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며, 서
류 심사(1단계), 영재성 검사(2단계), 면접(3단계)의 3단계 전형을 통해 영재학급에 선발된 

학생이다. 학생들은 선발된 후 1년간 수학 및 과학 관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받게 된

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영재 학생 중 남학생은 44명, 여학생은 35
명이었다.

구분 영재 학생 일반 학생

계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년 5 6 5 6

인원
40 39 54 60

193
79 114

<표 1> 연구 대상의 구성

2. 검사도구

가. 논리적 사고력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Roadrangka et al.(1983)의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est)를 1985년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에서 번역한 논리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였다(최영

준 외, 1985). GALT 검사지는 6개의 논리 유형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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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보존 논리 4문항, 비례 논리 6문항, 변인통제 논리 4문항, 확률 논리 2문항, 상관 논

리 2문항, 조합 논리 3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oadrangka et al.(1983)에 의

해 GALT의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전체 타당도 계수는 .71로 보고되었다.  Roadrangka 
et al.(1983)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1문항 중에서 각 논리별로 2문항씩 모두 12문
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한이나 연령을 고려하여 논리 유형별로 2문항씩을 선택한 12문항의 

축소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검사도구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0.72로 측

정되었다. 본 검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 영역 및 문항번호는 <표 2>와 같다.
 

논리적 사고 영역 문항유형 문항번호 문항 수

보존 논리

객관식
(문항의 답과 이유를

묻는 형식)

1, 2 2
비례 논리 3, 4 2
변인 통제 5, 6 2
확률 논리 7, 8 2
상관 논리 9, 10 2
조합 논리 주관식 11, 12 2

전체 12 문항

<표 2> 논리적 사고 영역과 문항번호

나. 인지발달 수준 평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답과 이유가 모두 맞을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한다. 
11번과 12번은 주관식 문항으로 모든 가능한 조합에서 11번은 1개, 12번은 2개를 빠뜨린 경

우까지 정답으로 처리한다. GALT 축소본 검사 총점의 최고점은 12점이고 최저점은 0점이

다.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 평가 기준은 <표 3>과 같다.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

형식적 조작기 8 ~ 12
과도기 5 ~ 7

구체적 조작기 0 ~ 4

<표 3> 인지발달 수준 평가 기준

다.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판정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점수화하였다(김영민, 이
성이, 2001). 논리적 사고 6개 영역은 각각 2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답과 

답을 택한 이유를 서술하게 되어 있다. 각 논리적 사고 영역별 최고점은 4점이며, 최저점은 

0점이다. 각 논리적 사고력 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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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 논리, 비례 논리, 변인 통제, 확률 논리, 상관 논리: 한 문항은 하위 질문(정답 및 

정답을 택한 이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0점(두 질

문 모두 틀린 경우), 1점(한 질문만 맞은 경우), 2점(두 질문 모두 맞은 경우)으로 채점한다. 
최종적으로 두 문항에서 얻은 점수로부터 교차확인방법(cross checking method)에 의해 각 

논리 형성 정도를 비형성(0～1점), 과도기(2～3점), 형성(4점)으로 구분한다.
2) 조합 논리: 11번은 1개, 12번은 2개를 빠뜨린 경우까지 각각 2점으로 채점한다. 최종적

으로 두 문항에서 얻은 점수로부터 교차확인방법(cross checking method)에 의해 각 논리 형

성 정도를 비형성(0～1점), 과도기(2～3점), 형성(4점)으로 구분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검사지는 SPSS Window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검사 총점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재 학생의 학년에 따른 논리적 사고 영역별 점수 평균 비교 

및 성별에 따른 논리적 사고력 점수 및 영역별 점수 평균 비교도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가. 초등 5학년 영재와 초등 5학년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초등학교 5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

적 사고력 검사 점수 합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자를 구하고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4> 초등 5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생 M SD t p

초등 5학년 영재
(N=40) 6.05 2.207

5.828 .000
초등 5학년 일반

(N=54) 3.39 2.175

분석 결과 초등 5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는 초등 5학년 일반 학생에 비해 

약 2.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p<.05). 즉 초등 5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은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5학년 영재의 인지발달을 일반 학생과 비교한 Keating(1975)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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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한다. 
한편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를 통해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논리적 사

고력 점수에 따라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 5>
와［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5> 초등 5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분포

학생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초등 5학년 영재 (N=40)  7(17.5%) 22(55.0%) 11(27.5%)
초등 5학년 일반 (N=54) 36(66.7%) 15(27.8%) 3(5.5)%

[그림 1] 초등 5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분석 결과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의 비율은 5학년 영재 학생의 경우 27.5%였으며, 일
반 학생은 5.5%였다. 영재 학생의 17.5%, 일반 학생의 66.7%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비

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 사고력 점수 및 인지발달 수준 분포 비교를 통해 

Carter와 Ormrod(1982), Keating(1975)의 주장과 같이 영재의 인지발달이 일반 학생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초등 6학년 영재와 초등 6학년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초등학교 6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

적 사고력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평

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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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M SD t p

초등 6학년 영재
(N=39) 7.82 1.862

7.922 .000
초등 6학년 일반

(N=60) 4.27 2.596

<표 6> 초등 6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초등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는 초등 6학년 일반 학생에 비해 

약 3.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p<.05). 즉 초

등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은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초등 5학년에서의 

영재와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를 통해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논리적 사

고력 점수에 따라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 7>
과［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7> 초등 6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분포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초등 6학년 영재 (N=39) 2(5.1%) 13(33.3%) 24(61.6%)

초등 6학년 일반 (N=60) 35(58.3%) 15(25.0%) 10(16.7)%

[그림 2] 초등 6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비교한 결과 초등 6학년 영재 학생의 경우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은 61.6%로 나타

났으나 초등 6학년 일반 학생은 16.7%만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철웅(2012)의 연구에서 61.1%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구체적 조작기

에 머물러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형식적 조작기 도달 비율이 3.0%로 보고한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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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신, 이재희(2001)에 연구 결과에 비해 높은 것이었다. 최근에 보고된 양혜영(2012)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4, 5학년의 형식적 조작기 도달 비율이 7.5%이라고 하였다.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Bitner-Corvin, 1988)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형식적 도달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영재와 일반 학생의 형식적 조작기 도달 학생 비율의 격차가 22.0%인 것

에 비해 6학년의 경우 그 격차가 34.9%로 더욱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비교한 결과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형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리적 사고력 역시 영재를 판별

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에게 초점을 둔 일반학급에서의 수

업은 영재 학생의 뛰어난 인지발달 수준에는 너무 쉬워서 학교 수업에 불만족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초등 5, 6학년 영재 학생과 상급 학년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초등 5, 6학년 영재의 인지발달 수준은 상급학년 일반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표 8> 및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8> 초등 5학년 영재와 상급학년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평균 및 표준편차

영재
학생

M SD 일반
학생

M SD t p

초등 
5학년 
영재 

(N=40)

6.05 2.207

초등
6학년

(N=60)
4.27 2.596 3.686 .000

중학교 1학년
(N=35) 5.14 2.658 1.595 .116

중학교 2학년
(N=35) 6.14 2.777 -0.159 .874

영재
학생

M SD 일반
학생

M SD t p

초등
6학년
영재

(N=39)

7.82 1.862

중학교 1학년
(N=35) 5.14 2.658 4.965 .000

중학교 2학년
(N=35) 6.14 2.777 3.017 .004

<표 9> 초등 6학년 영재와 상급학년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의 평균은 6.05로, 이는 한 학년 위

의 6학년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686, p=.000). 이로써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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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인지발달 수준이 1~2년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6학년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의 총점 평균은 7.82로, 이는 6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과 비교하여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t=3.017, p=.004). 이를 통해 6
학년 영재 학생 역시 인지발달 수준이 일반 학생에 비해 2~3년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으로 우수한 영재아의 형식적 사고, 초인지 및 창의력에 관한 연구에서 영재 학

생의 경우 동 연령대의 또래에 비하여 인지발달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 윤초희, 김홍원

(200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단계 간 이동에 있어서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빠르다고 믿는 견해(Carter & Ormrod, 1982; Carter, 1985; Keating, 1975)와 일치한다. 따라

서 5학년과 6학년 시기는 급속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

공시 속진과 심화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2. 초등 영재 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분석

가. 초등 5, 6학년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초등학교 5, 6학년 영재간의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적 사고

력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10> 초등 5,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학생 M SD t p
초등 5학년 영재

(N=40) 6.05 2.207
-3.850 .000

초등 6학년 영재
(N=39) 7.82 1.862

분석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는 5학년 영재에 비해 1.7점 가량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는 같은 초등학생 영재라도 초

등 6학년 영재는 초등 5학년 영재에 비해 논리적 사고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한편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를 통해 5학년 영재와 6학년 영재의 인지발달 수준 분포를 

<표 11>,［그림 3]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11> 초등 5학년 영재와 초등 6학년 영재의 인지발달 단계별 분포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초등 5학년 영재 (N=40) 7(17.5%) 22(55.0%) 11(27.5%)

초등 6학년 영재 (N=39) 2(5.1%) 13(33.3%) 24(61.6%)

본 연구의 초등학교 6학년 영재의 경우 김영민과 이성이(2001)의 연구에서 중학교 1,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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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교 과학 우수아들 중 54.3%가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고, 5.3%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

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 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강순희, 2002; 천혜정, 2009) 

결과를 살펴보면 형식적 조작 수준의 학생은 최소 9.0%에서 최대 31.4%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과도기 수준의 학생은 최소 33.1%에서 최대 56.6%, 구체적 조작 수준의 학생은 최소 

25.2%에서 최대 53.4%에 분포하여 과도기에 있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를 통해 초등 6학년 영재는 앞의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식적 사고 측면에서 중학

교 2학년 일반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7.50%

55%

27.50%

5.10%

33%

61.60%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초등5  영재 초등6  영재

[그림 3] 초등 5학년 영재와 6학년 영재의 인지발달 수준 비교

분석 결과 6학년 영재의 경우 초등 5학년 영재에 비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의 비

율이 34%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 되는 시기에 급

속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 5학년 영재의 경우 과도기 및 구

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 72.5%나 되므로 영재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맞지 않는 수업 프로그램은 지도 

교사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학생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재의 인

지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나 과도기 또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영재 학생들

의 인지 수준을 형식적 조작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또한 필요

하다고 하겠다. 양혜영(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생각하는 과학’ 활동과 같은 인지가속 프

로그램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초등 5, 6학년 영재 학생의 논리적 사고 영역별 비교 

초등 영재 학생의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여부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영재교육연구 제 23 권 제 3 호

346

형성 과도기 미형성

보존 
논리

5학년 영재 18(45%) 17(42.5%)  5(12.5%)
6학년 영재 21(53.8%) 18(46.2%)  0(0%)

비례
논리

5학년 영재 14(35%) 20(50%)  6(15%)
6학년 영재 19(48.7%) 18(46.2%)  2(5.1%)

변인
통제
논리

5학년 영재  6(15%) 22(55%) 12(30%)

6학년 영재 17(43.6%) 16(41.0%)  6(15.4)
확률
논리

5학년 영재 12(30%) 13(32.5%) 15(37.5%)
6학년 영재 26(66.7%)  6(15.4%)  7(17.9%)

상관
논리

5학년 영재  2(5%) 18(45%) 20(50%)
6학년 영재  1(2.6%) 20(51.3%) 18(46.1%)

조합
논리

5학년 영재 20(50%) 16(40%)  4(10%)
6학년 영재 32(82.1%)  7(17.9%)  0(0%)

<표 12> 영재 학생의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정도

영재의 학년에 따른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비율을 비교하여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 초등 5,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 비교

분석 결과 초등 5학년 영재에게 가장 많이 형성된 논리는 조합논리로 형성률은 50%를 나

타내었다. 6학년 영재의 경우 5학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형성된 논리는 조합논리로 형

성률은 82.1%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우수아의 논리적 사고력 형성률을 조사한 김영민과 

이성이(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조합논리는 형식적 조작기에 형성된다는 

Piaget의 이론과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5학년 영재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보존논리(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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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논리(35.0%), 확률논리(30.0%), 변인통제논리(15.0%)의 순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관논리의 경우 형성률이 5%인 것으로 나타나 95% 학생은 미형성, 과도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 6학년 영재의 경우 확률논리(66.7%), 보존논리(53.8%), 비례

논리(48.7%), 변인통제논리(43.6%)의 순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상관논리 형성 학생 비

율은 2.6%로 나타나 영재 수업에서 상관논리를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재 학생들의 상관논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

별한 수업 전략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5,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

고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각 영역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M(SD) t p
보존 
논리

5학년 영재  2.85(1.099)
-.955 .343

6학년 영재  3.08(1.010)
비례
논리

5학년 영재  2.63(1.213)
-2.466 .016

6학년 영재 3.23(.959)
변인
통제
논리

5학년 영재  1.88(1.305)
-2.906 .005

6학년 영재  2.74(1.352)
확률
논리

5학년 영재  2.08(1.607)
-3.247 .002

6학년 영재  3.15(1.329)
상관
논리

5학년 영재  1.43(1.238)
-.139 .890

6학년 영재  1.46(1.097)
조합
논리

5학년 영재  2.80(1.344)
-3.416 .001

6학년 영재 3.64(.778)

<표 13> 5,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6학년 영재의 점수가 높았으며 비례논리, 변인통제논리, 확률논

리, 조합논리에서 5학년 영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윤초희와 김홍원(2004)의 연구에서 4학년 지적우수아에 비해 6학년 지적우수아의 논리적 사

고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미국의 5학년 영재, 7학년 영

재를 대상으로 한 Keating(197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영재의 경우 5학년과 6학년의 인지발달 수준 및 논리적 사고 형성 정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학급 및 과학영재교육원 등과 같은 영재교육기관에

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통합하여 수업을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6학년 영재 학

생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5학년 영재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학급을 편성시 또는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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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영재 남학생
(N=44)  5(11.4%) 17(38.6%) 22(50.0%)

영재 여학생
(N=35) 2(5.7%) 20(57.1%) 13(37.2%)

3. 영재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 및 논리적 사고력 형성 영역별 비교

영재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표 14>와 같이 나타내었다. 

M SD t p

전체 영재

남학생
(N=44) 7.05 2.292

0.543 0.589
여학생
(N=35) 6.77 2.143

5학년 영재

남학생
(N=23) 6.17 2.188

0.409 0.685
여학생
(N=17) 5.88 2.288

6학년 영재

남학생
(N=21) 8.00 2.049

0.645 0.523
여학생
(N=18) 7.61 1.650

 <표 14> 영재 성별에 따른 논리적 사고력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전체 영재 남학생과 전체 여학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5학년 영재, 6학년 영재를 각각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5학년 영재 남학생이 6학년 영재 여학생에 비

해 논리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Keating과 Schaefer(197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수준에 아무런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Mwamwenda(199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Mwamwenda(1993), Otaala(1973)은 인지발달에서의 성차는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5> 영재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단계별 분포

인지발달 단계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영재 남학생의 경우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의 비율도 높았다. 영재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논리적 사고력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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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재의 성별에 따라 논리적 사고 영역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표 16>과 같이 나타내었다. 

M(SD) t p
보존 
논리

남학생 영재 2.95(1.099)
-.070 .944

여학생 영재 2.97(1.014)
비례
논리

남학생 영재 2.82(1.244)
-.933 .354

여학생 영재 3.06(.968)
변인
통제
논리

남학생 영재 2.45(1.422)
1.082 .283

여학생 영재 2.11(1.345)

확률
논리

남학생 영재 2.68(1.552)
.471 .639

여학생 영재 2.51(1.597)
상관
논리

남학생 영재 1.20(1.268)
-2.156 .034

여학생 영재 1.74(.950)
조합
논리

남학생 영재 3.23(1.159)
.102 .919

여학생 영재 3.20(1.208)

<표 16> 영재의 성별에 따른 논리적 사고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대부분의 논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상관논리에서는 여학생 영재가 남학생 영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상관논리와 관련된 수업을 실시할 경우 성차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 및 논리적 사고력 형성 정도를 조사하

고 일반 학생과 비교함으로써 영재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5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는 초등 5학년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가 일반아에 비해 인지발달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Keating(197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인지발달 수준 분포를 비교한 결과 5학년 영

재는 형식적 조작기, 과도기, 구체적 조작기 비율이 27.5% 55% 17.5%로 나타났으며, 5학년 

일반 학생은 5.5.%, 27.8%, 66.7%로 나타나 영재와 일반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은 크게 차이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등 6학년 영재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보다 논리적 사고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형식적 조작기, 과도기, 구체적 조작기 비율이 61.6%, 33.3%, 5.1%로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초등 6학년 일반 학생의 

경우 형식적 조작기는 16.7%에 불과했으며 58.3%가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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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보다 6학년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반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은 영재들에게는 너무 쉬워서 학교 생활 

전반에 지루함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학급에서 영재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 영재의 학년에 따른 인지발달 및 논리적 사고 영역별 형성을 비교한 결과 6학

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점수는 5학년 영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은 6학년이 약 34% 높았다. 논리적 사고 영역별로 비교

한 결과 5, 6학년 영재 모두 조합논리 형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관논리 형성률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5, 6학년 영재의 논리적 사고력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비례논리, 변인통제논리, 확
률논리, 조합논리에서 6학년 영재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로써 5, 6학년을 혼합하여 

영재학급을 구성할 때 6학년 영재 학생은 대부분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5학년 영재 학생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지도교사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5학년 영재의 경우 논

리적 사고 형성 정도가 학생별로 다양하므로 수준별 영재 수업과 적절한 교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의 인지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영재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도 많았으나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학생 영재는 여학생 영재에 비해 논리적 사고력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논리

적 사고력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상관논리에서는 여학생 영재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위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많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인지발달 수준 및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조사가 폭넓

게 이루어져 영재의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필요한 논리적 사고 영역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발달 수준이 구체적 또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영재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한 인지가속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사 연수 내용에 영재의 논리적 사고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가 개발 또는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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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Logical 
Thinking Formation Levels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Chong-Sup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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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gnitive development and logical thinking formation 

levels of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to compare with those of elementary regular students. 

For this purpose, 79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14 regul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were participated, and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est) 

was administered to the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ogical 

thinking scores of elementary gifted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general 

students'(p<.05).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cognitive development level, elementary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ratio in formal operation and lower ratio in concrete operation compared 

to the general students. It was interpreted that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gifted students 

preceded general students'. Second, analyzing according to the grade of elementary gifted 

students, logical thinking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5th graders and 6th 

graders(p<.05). Compared to 5th graders, logical thinking and formal operation ratio of 6th 

gifted gr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e scores of four logical thinking areas except 

for conservational logic and correlational logic of 6th gifted gr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5th gifted graders‘. Both 5th and 6th graders showed the highest formation ratio in 

combinational logic, and the lowest ratio in correlational logic. Third, logical thinking scores 

of gifted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p>.05). The gifted 

boys reached formal operation more than gifted girls, but stayed more in the concrete operation. 

There was gender difference in correlational logic. The gifted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ifted boys  in correlational logic(p<.05).

Key Words: Elementary gifted students, General students, Cognitive development, Logical thinking 

formation level, Formal operation,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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